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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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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그 이

유를 확인하고,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라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을 비교

해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울 소재 4년제 K대학교에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3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

전공 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수정된 합의

적 질적연구(CQR-M)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변경을 희망하

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는 크게 2개 영역(새로운 기회 추구/ 기존 선택에 대한 불

만)과 4개 범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전공변

경 실행 과정을 실행동기 영역과 실행방식 영역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실행 동기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전 학과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희망진로와 취업을 성

취하기 위한 접근동기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행방식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변경이 가능한 기본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다소 소극적인

실행방식을 보인 반면,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교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한 정보탐

색 및 타 전공 교과목 수강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

과를 토대로 전공재변경 의향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기술하고,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학생

개인 및 대학의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전공변경(전과), 전공재변경,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CQ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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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대학생활 적응과

졸업 후 진로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이다. 전공이 자신의 특성과 맞지 않거나 원

하는 진로를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면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공에 소

속감을 느끼기도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전공

변경1)을 고민하게 된다(강승호, 2010; 강혜영,

김지연, 정태종, 2018; 박안숙, 김혜경, 2016;

Denice, 2021; Malgwi, Howe, & Burnaby, 2005).

전공변경의 고민은 대학생들이 겪는 주요 진

로문제 중 하나이기에(선혜연, 이제경, 김선경,

2012), 이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

학, 교수, 상담자 등은 대학생의 전공변경 문

제를 해결하고 전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모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 진로결정, 전공 불일치(적응)와 관련

된 다양한 선행연구들(김진희, 2014; 박희인,

구자경, 2011; 이수진, 임은미, 2012; 임은미,

2011; 최보라, 모화숙, 2018)을 살펴보면, 대학

생 전공변경의 중요성과 개입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

요인을 질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본 연구(임은

미, 2011)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은

‘입학-학과적응-희망직업구체화-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공고화’의 다섯 단계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한 개입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

1) 대학에서 전공 바꾸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전

공변경, 전공전환, 전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공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다만 학사제도를 표현할 때는 ‘전과’

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어 ‘전과 제도’라 표기

하였음.

의 진로결정과정에서 학과(전공)적응과 자신의

학과(전공)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불일

치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

이 전공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및 전공

변경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흥미, 능력, 가치 등)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맞지

않을 때, 학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전공

구성원과의 갈등을 겪을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전공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

했을 때(외적요인을 우선하여 전공을 선택했

다거나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선택한

경우) 전공불일치를 경험하고 적응에 어려움

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강혜영, 김지연, 정태종, 2018;

김진희, 2014; 박희인, 구자경, 2011; 이수진,

임은미, 2012; 최보라, 모화숙, 2018; Denice,

2021; Malgwi, Howe, & Burnaby,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에 잘 적

응하고 전공변경 문제로 갈등을 덜 겪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전공선택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

의 특성(흥미, 능력, 가치 등)과 희망진로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전공 선택이

고교시절이나 대학 입학 후 1년 내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과 희망진로를 제대

로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전공 선택 당시,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 경우

라 할지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로목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고홍월, 2017) 적지 않

은 학생들이 전공변경 고민을 하게 된다. 임

은미, 이수진, 송미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 전체 중 39.5%, 그리고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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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2%가 전공변경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4학년 학생 중에서도 10%가 넘는 학생이 전

공변경 의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할 때 생각

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공변경(전과) 제도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과 가능시기와

허용 횟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2-3학년 사이에 재학 중 1번만 주어지

는 쉽지 않은 기회이다(강혜영, 이동혁, 2020).

이와 비교하여 전공변경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전공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Denice(2021)는 2013년

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의 서부, 중서부, 동

부지역에 소재한 2개의 공립종합대학과 1개의

사립기관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전공변경 현황과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공변경은 매우 보편적

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은 그들의 전공을

여러 번 바꾼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

로 보면, 전공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55.9%,

1번 전공변경한 경우는 32.0%, 2번 이상 전공

변경 한 경우는 12.2%로 나타났다. 그리고 2

번 이상 전공변경한 학생들 중 83%는 2번,

17%는 3-4번 변경하였다. 한국 대학과 달리,

전공변경이 자유로운 미국 대학의 경우, 약

46%의 학생이 1회 이상 전공변경을 할 정도

로 전공변경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경우, 전공변경이 자

유롭기 때문에 전공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haw와

Barbuti(2010)는 2학년 말을 시점으로 원전공을

변경한 학생들과 원전공을 지속한 학생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전공을 지속한

학생들이 변경한 학생에 비해 고교, 대학 1학

년, 그리고 누적 대학 평점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nningham과 Smothers

(2010)은 전공변경을 자주 한 학생과 자주 하

지는 않은 학생 간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3번 이상 전공

변경 한 학생들이 3번 이하로 전공변경 한

학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공변경이 학업성취(Shaw &

Barbuti, 2010),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Cunningham & Smothers, 2010) 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주 전공변경하

는 학생들은 성적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듯 자주 전공변

경 하는 학생들이 원 전공에서의 학업적 어려

움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제도적으로 전공변경을 허용하는 것만

으로 이들의 전공변경 고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전공변경에 영향 주

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최근 한국 대학에서도 차츰 전

공변경의 횟수, 시기, 제한 조건 등을 완화하

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

사제도가 변화되고 있다(지방 D사립대, 지방 S

사립대). 이렇게 전공변경이 자유로워지는 것

은 한편으로 학생들의 전공 부적응 및 불만족

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Shaw와

Barbuti(2010), 그리고 Cunningham & Smothers,

(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 전공

에서 학업성취가 낮거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원 전공에서 적응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쉽게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회피의 수

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 전공에서 여러 번 전공변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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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다양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전공(재)변경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대상

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원 전공에 갈등을 느끼

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공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변경 의향과 그 이유

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국내 연구 중 전공

변경 자체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강혜영, 이동혁, 2020). 대신 전공변경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 전공적성 불일치 관련 연구들

을 통해 전공변경의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희인과 구자경(2011)은 전공적성

불일치 경험이 있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

복하고 진로를 설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

공적성 불일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합의

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공적성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성

향과 전공이 맞지 않을 때, 전공에 흥미를 느

끼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괴리감을 느

낄 때,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입학 전

나의 예상이나 기대와 전공이 다르게 느껴질

때, 전공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느낄 때, 교수

법에 의해 학업흥미를 상실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추려보면 자신의 특성(성향,

흥미, 가치관 등)과의 불일치와 같은 ‘자기특

성 요인’, 학업수행 어려움 및 학업흥미 상실

과 같은 ‘학업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미래 진로 요인’, 예상이나 기대와의 불

일치와 같은 ‘정서적 요인’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전공(재)변경에 영향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 전공에 갈등을 느껴 실제

로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전공변경 동기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다. 강혜영과 이동혁(2020)은 실제 전공변경을

실행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개 영역과 11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Ⅰ은 ‘전적학과를 떠

나고 싶었던 이유’로 6개 범주(나의 특성과 맞

지 않음, 성공적인 진로성취의 어려움이 예상

됨,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

하는 학과가 아니었음, 전공변경에 대한 자유

로운 분위기가 전적학과 내에 있었음, 전적학

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음)가 도

출되었다. 그리고 영역 Ⅱ는 ‘현적학과를 선택

한 이유’로 5개 범주(나의 특성과 맞음,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전공변경 시 합격 가능성을 고려함, 주위 사

람들의 영향을 받음, 학과의 특성이 마음에

듦)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전공변경

관련 요인들은 앞서 언급하였던 ‘자기특성 요

인’, ‘학업요인’, ‘미래 진로/취업 요인’, ‘정서

적 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로 주위 사람

들의 영향과 같은 ‘관계 요인’, 입학 당시부터

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 것과 같은 ‘의사

결정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재)변경에 영향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하였지

만 다시 해당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

른 전공으로의 전공재변경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

1회의 전공변경만 허용하는 상황이므로 실제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1회의

전공변경만 허용하는 국내에서는 전공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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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1회의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전공변경은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

다.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전공선택도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그러나 고홍월(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변화되는 진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공재변경과 관련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본 연구는

전공선택과 선택한 전공에 적응을 해야 하는

학생 개인, 그리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대학

및 관련 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1회의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

로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고 하는데, 먼저, 이미 전공변경한 학생들 중,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재

변경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

음으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간에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을 비교하여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실행

동기와 실행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전공

선택이라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동

기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종합

하여 대안 도출 및 비교해보는 등의 실행방식

이중요하기 때문이다(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3).

연구방법으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CQR-M은 설문을 통

해 수집된 비교적 큰 표본의 질적 자료를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본 연구와 같이

탐색적 질적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주은선,

이수정, 김수연, 2016; Hill, 2012). 현재 국내

연구 중에는 대학에서의 전공변경 관련 연구

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CQR-M과 같이 최

대한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연구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1회로 이미 전

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라 전공변경 실행 과정(실행동

기/ 실행방식)을 비교해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1차 전공변경을 실

행한 학생들 중에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재변경을 원하는가? 둘

째, 1차 전공변경 실행 후,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과 의향이 없는 학생들 간 전공변

경 실행과정(실행동기 /실행방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견되는가? 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K대학

교에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33명이다. 이

가운데 전공 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각각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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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2)

연구참여자 모집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인 전공변경 실행 학생에

2)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행에 대

한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로, 일

부는 선행연구(강혜영, 이동혁, 2020)에서 분석되

었고, 본 연구에서는 재변경 의향을 중심으로 재

분석한 것임.

대한 모집은 2019년 5월 24일부터 2019년 10

월 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를 위해 K대학교 학사팀에 연구의 취지를

포함한 ‘자료수집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 협조

를 구하였고, 5년간 전공변경을 실행한 재학생

들의 명단을 받았다(2014-1학기～2018-2학기).

1차로 5년간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약

4천명) 가운데 500명을 무선 표집하였고, 이들

변수 범위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전체
사례 수 백분율 % 사례 수 백분율 %

학년

2학년 3 27.3 4 18.2

33명

(100%)

3학년 1 9.1 7 31.8

4학년 6 54.5 8 36.4

5학년 이상 1 9.1 3 13.6

전공변경 시기

1학년 2학기 3 27.3 7 31.8

33명

(100%)

2학년 1학기 7 63.6 13 59.1

2학년 2학기 0 0.0 1 4.5

3학년 1학기 1 9.1 1 4.5

연령

19-20세 2 18.2 5 22.7
33명

(100%)
21-24세 7 63.6 14 63.6

25-28세 2 18.2 3 13.6

성별
남성 2 18.2 9 40.9 33명

(100%)여성 9 81.8 13 59.1

입학유형
수시 5 45.5 16 72.7 33명

(100%)정시 6 54.5 6 27.3

전공변경 계열*

같은 계열 내 변경 10 90.9 20 90.9
30명

(90.9%)

다른 계열 간 변경 1 9.1 2 9.1
3명

(9.1%)

* 문과(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등)와 이과(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등) 계열로 구분한 것으로 문과->문과, 이과->이과(같은 계열), 문과<-> 이과(다른 계열)을 의미함.

표 1. 전공재변경 의향여부에 따른 집단별 연구 참여자 특성 (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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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구의 취지를 포함한 <연구참여 안내

문>을 메일로 발송하였다. 1차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7명이었다. 2차로 다시

연구참여자 모집 메일을 발송하였고, 13명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메일 발송을 통한 1차와 2

차 연구참여자 모집에 추가하여 3차 모집은

취업팀의 협조를 통해 수업에서 연구참여자

홍보 안내를 하였다. 14명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3차에 걸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34명이었

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최종 33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 자료로 활용되

었다.

설문지 제작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본래 대학

생의 전공변경 실행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

진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작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설문지 구성

을 ‘전공변경 실행 이전의 경험, 전공변경 실

행 과정의 경험 및 이유, 전공변경 실행 이후

의 경험 및 지원 요구’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

책임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공

동연구자에게 메일로 공유하여 여러 차례 전

체 구성 및 세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여 수

정 보완하였다.

둘째, 연구진이 완성한 설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2인(2인 모두, 현직 상담분야의 대학교

수이면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자)

에게 자문을 받았다. 자문의 내용은 문항의

구성 순서 및 세부 문항의 표현 등에 대한 것

이었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검

토 후,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셋째, 설문지를

실시하기에 앞서 대학원 조교들에게 학생입장

에서 문항의 표현, 실시의 어려움 등을 검토

하도록 하였다.

최종 제작된 설문은 크게 ① 전공변경 실행

이전의 경험(예: 처음 선택했던 학과 결정 시

기, 전공변경 고민 시작 시점 및 이유, 전공변

경 결정 시점 및 이유 등) ②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경험 및 이유(예: 전공변경 실행 시점

및 이유, 전공변경을 실행하기까지의 전반적

경험, 어려움, 대처 노력 등) ③ 전공변경 실

행 이후의 경험 및 지원 요구(예: 전공변경 실

행 후의 전반적 경험, 좋은 점, 어려운 점, 전

공재변경 의향여부 및 전공재변경 이유 등)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3)

자료 분석팀 및 감수자

수집된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2인의 상

담전공 교수와 3인의 상담전공 대학원생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2인의 상담전공 교수는 CQR

및 CQR-M을 포함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

하고, 심사한 경험이 있다. 3인의 상담전공 대

학원생은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은 없으나,

본 연구를 위하여 1인의 상담전공 교수와 함

께 CQR-M 연구방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

고, 기존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분석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팀은 본 연구

를 위해 카톡,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논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CQR-M은 CQR과 달리, 분석팀의 합의 절차

이외 별도의 감수 절차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다(Hil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2인의 감

3)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대학생의 전공변경 실

행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제작된 설문지 문

항을 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재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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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감수자 2인은 모두,

4년제 대학의 상담 분야 전임 교수로 재직 중

이며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심사 및

자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자료 분석 과정

영역과 범주 구성. 전공변경 대학생의 전

공재변경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1(책임연구자)은 일차로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응답 자료를 엑셀로 코딩한 다

음, 이를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사례와 전공

재변경 의향 없는 사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

다. 둘째, 연구자 1은 정리된 자료를 연구자2

(공동연구자)와 3인의 대학원생에게 메일로 보

냈고, 각자 자료를 검토하여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분석해보고,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

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

째, 분석팀은 각자 엑셀 표에 핵심주제를 메

모하여 이를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예비범주

와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자 작업한

내용을 카톡,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며 영

역과 범주를 수정해나갔다.

구체적인 영역과 범주 도출은 크게 ‘전공재

변경 의향 이유’와 ‘전공변경 실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면 현재의 학과(1차로 전과한 학과)가 아닌 다

른 학과로 또다시 전공변경 할 의향이 있습니

까?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

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한 학생은 33명 중, 11명이었고 11명

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영역과 범주를 도출

하였다.

다음으로 ‘전공변경 실행 과정’은 전공재변

경 의향 있는 학생 집단(A: 11명)과 전공재변

경 의향 없는 학생 집단(B: 22명)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서의

영역은 분석팀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자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전공변경 실행 동기’, ‘전

공변경 실행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한 범주 도출은 분석팀

각자가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살펴보며 핵심

주제를 메모하고, 유사한 내용의 핵심주제를

묶어 예비 범주를 구성한 다음, 상호 검토하

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분석 초기에는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각각을 분리하여 분

석․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공

통된 내용도 있으나 어느 한 집단에 보다 두

드러지게 나타난 내용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고, 이러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집단 간에 유사한 내용은 공통된 범주명으로

통일하여 명명하게 되었고, 대신 핵심주제에

서 각 집단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 각

주를 달아 표기하게 되었다. 한 예로, ‘전공변

경 실행 동기’ 영역의 경우,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집단에서 나타난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

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범주

명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전공재변경 의향 있

음’ 집단에서 나타난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

어려움’이라는 범주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는가

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이 전공재변경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으므로 각 집단

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범주를 살리는 것이 적

절하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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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및 비율 계산. 수정된 합의적 질적연구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분석 절차에 따라 범주별로 연구참여자 반응

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Hill, 2012). 각

범주의 빈도는 해당 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

들의 응답한 내용이 한 개 이상의 범주에 속

할 때는 해당 범주 각각에 모두 포함하여 계

산하였다. 비율은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집

단과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해당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

역의 전체 반응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결 과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

본 연구의 대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시행하

여, 입학 당시 학과(전적학과)가 아닌 전과한

학과(현적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이미 전공변경을 시행했지만

전공변경을 시행한 후에도 다시 전공변경(전

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전

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탐색하였는데,

분석 결과 2개의 영역과 4개의 범주가 확인되

었다(표 2 참조).

영역 1: 새로운 기회 추구

첫 번째 영역은 ‘새로운 기회 추구’였다. 즉,

더 나은 취업이나 새로운 관심사와 같은 새로

운 기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공재변경 의향

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을 구성하

는 2개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는

‘희망 진로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

영역 범주 핵심주제 빈도 비율

새로운

기회 추구

희망 진로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희망 취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함.

∙취업하는데 성별로 인한 장벽이 낮아질 것

이라 생각함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함.

4 33.3%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

∙수업을 들으며 하고 싶은 진로가 명확해짐.

∙타전공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함.
4 33.3%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

전공변경 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나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한 탐색없이 전과

하여 후회함.

∙현적학과관련 정보탐색부족에 대해 후회함.

2 16.7%

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커리큘럼의 응용 분야 부족에 대한 아쉬움.

∙교수에 대한 실망으로 전과를 후회함.
2 16.7%

계 12 100%

표 2.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의 영역, 범주,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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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함’이었다. 즉, 이미 한번 전공변경을 시행

하였지만, 전공재변경을 하는 것이 희망 진로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전공재변경을 하면,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전공의 관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

거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리고 현적학과를 졸업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성별로 인한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요즘 취업 준비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여성 취준생에게 가해지는 허들이 너무 높

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더 가망

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

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사례

17).”

둘째, 첫째 이유와 동일하게 많은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었다. 전공변경을 했지만 전공변경을

한 후에 다시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다른 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전공재변

경 의향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지금 재학 중인 학과에서 수업을

듣다보니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진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보다는

경영계열이 맞다는 생각이 4학년이 돼서야

들게 되었습니다(사례 4).”

영역 2: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

두번째 영역은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이었

다. 즉, 충분한 탐색 없이 전공변경을 시행한

것을 후회하거나 선택한 학과가 기대와 일치

하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게 되어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의 2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변경을 할 때 충분한 탐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즉,

자신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지 못했고, 현적학과에 대한 정보탐색도 하

지 못해 전공변경을 한 결과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

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변경을 실시하여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의 특성에 좀 맞는 과를 왔어야 한

건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과에 대

해서 잘 몰랐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례 26).”

둘째, ‘현적학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가 이유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전공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학과에 대해 기대

했던 것들이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 싶다는 응답을

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현적학과

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XX과의 경우 지식의 기초를 배우는 커

리큘럼이 탄탄한 대신 응용 분야에 대해서

는 타 과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임. 진

로에 대해 결정할 때도 두루뭉술한 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전과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응용

할 수 있는 과로 전과하고 싶음(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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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른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에 대한 비교

본 연구의 대상은 전공재변경을 실행한 학

생이 아닌,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이다.

이들 중,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

는 학생들의 실행 과정을 탐색하고 비교해봄

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발견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1차로 전공변

경을 실행했던 과정을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실

행 동기’로 대학 입학 후, 전적학과를 떠나 현

적학과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를 보

여주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실행

방식’이었다. 즉,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

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역 1: 전공변경 실행 동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이 대학 입학 후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

기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전공재변경 의

향이 있는 학생은 6개의 범주, 전공재변경 의

향이 없는 학생은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표 3 참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이 전공변경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

었던 동기는 6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XX과에서는 물리를 기반으로

수업을 배우는데, 저는 그 쪽에 전혀 관심

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는 전공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대에서 벗어나

지 않는 선에서 다른 학과를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사례 4)”

둘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는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

니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 입학 당시 성적에

맞추어서 학과 지원을 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래 희

망했던 학과로 전공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 대학교 진학할 때 성적에 맞춰

서 지원하고자 하였고, 일단 XX학과에 들

어가서 전공변경을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

었습니다(사례 4)”

셋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것이 ‘희망 진로

분야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이 다음으로 많

았다. 새로운 학과로 전공변경을 하면, 전적학

과에서 졸업하는 것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

로의 진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공변경

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차라리 취업이 잘되는 XX 쪽으로 가고

자 결심했던 것 같다. XX과 쪽은 취업도

잘되고 XX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

문에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했다(사례 33)”

넷째, ‘전적학과 수업내용이 어렵고 따라가

기 힘들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수업내용을 소화하

기 어렵거나, 커리큘럼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든 상황은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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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 성향, 전공변경 전 학과와의 전공

적합성 등이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

움을 주었음. 특히 전 학과의 커리큘럼이

소화하기 어려웠음(사례 8)”

다섯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중에

는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껴’ 전공변경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즉, 전적학과에서 대

범주 핵심주제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

∙전적학과에 흥미와 관심이 없음.

∙전적학과에 미련이 없음.

∙현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흥미가 생김.

∙관심있는 학과가 생김.

5 25.0% 10 27.8%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

∙대학 입시 당시 성적에 맞추어 원하지 않

은 학과에 지원하였음

∙성적에 맞추어 입학 후 희망했던 학과에

전공변경하기로 계획함

4 20.0% 8 22.2%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새로운 분야의 진로 가능성을 고려함.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함.

∙취업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음

3 15.0% 9 25.0%

전적학과의 수업내용이

어려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움.
3 15.0% - -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

∙전적학과의 분위기가 불편함.

∙전적학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함.
3 15.0% - -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조건을 경험함

∙전공변경 시스템이 간단하고 쉬움.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분위기가

있었음

∙전공변경이 재수, 편입, 다전공에 비하여

유리함*

2 10.0% 4 11.1%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전적학과의 수업내용과 방식이 기대와 다름.

∙학과 개편으로 학과 구성원과 학습내용이

달라짐.

- - 5 13.9%

계 20 100% 36 100%

*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해당 됨

표 3. 전공변경 실행 동기의 범주와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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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에서나 분위기 등에서 느껴졌던 불편함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전적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딱히 없

었고 과에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들이 있

어서 학교에 성실하게 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과

에 가서 고등학교 때 잘하던 공부를 해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사례 28)”

여섯째, ‘전공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

조건을 경험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공변경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거나, 전공변경에 대해서 긍정적

이거나 전공변경을 문제없이 수용하는 분위기

는 전공변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조

건이었던 것이다.

“전공변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

히 간단했다. 수강신청보다 더 쉬울 정도

였다. 클릭 한 번이며 쉽게 다른 학과로

전공변경할 수 있었고 경쟁률이 1도 안되

는 학과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한

다면 쉽게 어느 학과라도 갈 수 있다는 마

스터 패를 가진 기분이었다(사례 2)”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는 5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된 동

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

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이었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

생들의 경우,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

게 되었던 동기는 바로 전적학과에 대해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학과에 대

해 관심과 흥미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전공을 원전공으로 공부

하고 싶지 않았다.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

었고 교수진에 대한 신뢰 또한 많이 떨어

진 상태였다(사례 14)”

둘째, ‘희망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

라 판단’하여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학생도

많았다. 즉, 전공변경을 하면, 새로운 진로 가

능성이 생길 뿐 아니라, 취업 선택의 폭도 넓

어지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

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전공변경 실행으

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고 싶은 전공에 어떤 학과가 더 도

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XX학과보다 XX학과가 더 적합하다고 생

각하였고,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

다(사례 7)”

셋째,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고민한 학생들이 다음으로

많았다. 입학 당시 성적에 맞추어서 입학을

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

고, 결과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전공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원래 하고 싶은 진로가 대기과학, 해양

학 등의 지구과학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지구과학 관련과가 서울에 많이 없어서 차

선책으로 XX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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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학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사례 7)”

넷째,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

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공변경을 실

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즉, 전적학과의 수

업내용이나 수업방식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나, 학교 사정으로 전적학과

구성원이나 학습내용이 달라지면서 자신이 생

각했던 것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전적대로 있었던 XX학과가 학과

개편제도로 인해 통폐합되어 기존의 과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수

님들이나 학과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게 되

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전

통 있고 취업률이 좋은 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보면서 학교가 건들지 않고 키워주는

유망한 XX계열 쪽 학과로 전공변경을 하

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사례 32)”

다섯째, ‘전공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스템

과 분위기가’ 전공변경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수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거나, 전공변경에 대

해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전공변경을 적

극적으로 실행하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다른 학과로 옮길 수 있는 다양

한 방식(재수, 편입, 다전공)이 전공변경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공변경

을 실행한 것이다.

“당시에 전공변경라는 것이 두려움보다

는 더 좋은 진로를 찾기 위한 도전이었다

고 생각하였다. 당시에 XX학과 선배들의

경우 전공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분위기였

기에 나도 전공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사례 25)”

이러한 결과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

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에 따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모두 전공변경을 실행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전적학과에 대해 흥

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

이 생김’이었다. 또한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

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음’과 ‘희망 진로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동기였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이러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

기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에 반하여, 전공재

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과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또는 ‘전적학과에서 불편함

을 느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

는 학생들에게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역 2: 전공변경 실행 방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이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전, 무엇을 하였는지

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전공재변경 의향

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모두 4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표 4 참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전공변경을 실

행했던 방식은 총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

째,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 ‘타인과 의논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 형제, 자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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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학과 동기나 선배 등과 의논 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과 동기들. 전공변경 신청 당시에

함께 단기 프로그램을 갔던 동기들이었다.

동기들도 전공변경나 다전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나 장

래희망, 남은 대학생활 계획을 많이 물어

보았다(사례 16)”

둘째,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면서’

전공변경을 실행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많았다.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 새로운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범주 핵심주제

전공재변경

의향 있음

전공재변경

의향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타인과 의논함

∙가족(부모,형제자매)과 함께 의논함

∙학과 동기, 선배와 의논함

∙전공변경 경험이 있는 선배와 의논함

∙교내 취창업진로센터 선생님과 상담함*

∙현적학과 재학생, 교수님과 의논함*

∙관련 진로분야 조사자와 의논함*

∙교외 지인(친구, 선생님, 군대선후임)과 의논함*

7 36.8% 13 36.1%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인터넷 검색을 활용함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소개와 교육과정을 찾아봄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함

6 31.6% 9 25.0%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함

∙전공변경할 전공수업을 미리 수강함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수강함

∙관심 학과의 수업을 미리 들음

∙다전공을 통해 현적학과의 수업을 수강함*

4 21.1% 9 25.0%

전공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

∙전공변경 최소 기준학점을 충족시키고자 함

∙성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2 10.5% - -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학과 사무실, 행정실에 연락하여 정보를 수집함

∙현적학과 연구실을 둘러봄

∙교내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분야와 직무에

대해 알아봄

- - 5 13.9%

계 19 100% 36 100%

*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해당 됨

표 4. 전공변경 실행 방식의 범주와 핵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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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보 등을 탐색하고 전공변경에 활용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타임을 이용해서 전공변경할 과

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과분위기나 커리큘

럼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찾아봤던 것 같

습니다(사례 28)”

셋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은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면서 전공

변경을 실행하였다. 다양한 학과의 수업 뿐

아니라, 특별히 관심이 가는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해보면서 전공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가 자신의 특성과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어떤 과로 갈지를 고민하느라 철학과,

영문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과목 등

다양한 과의 수업을 들었음. 그걸 바탕으

로 XX학과 분위기가 저와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여 부모님에게 통보 후 1학년 겨울

방학 때 전공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사례

17)”

넷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공

변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

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

을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한 것이다.

“저희 학교 전공변경은 학점 2.7만 넘으

면 자유롭게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 그

래서 1학년 때 2.7을 넘기고자 열심히 공

부하였고 실제로 전공변경을 하고 나서 배

우는 수업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사례 4)”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전공변경을

실행한 방식은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첫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타인

과 의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님이나 가족 구성원, 동기 및 선배 등과 의논

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교수님, 관심

진로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전공변

경에 대해서 의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변경하려는 학과는 저와 달랐지만

같이 전공변경을 고민하던 XX학과 친구들

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전공변경 성

공할 거다 안심시켜주는 정도의 스몰 토크

를 나눴습니다(사례 9)”

“진로와 관련해서 XX대학 소속 교수님

을 찾아뵘. 그분께서는 학과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전공변경

을 말리심.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무엇을

하든 열심히’라는 말이 전공변경을 실행하

는 데에 도움이 된 듯. XX 쪽에서 일을

하시다 현재엔 그만두신 분을 알게 되어

학과 공부에 관한 것, 졸업 후 진로, 업무

량, 전공변경을 통해 내 진로로 나아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 추가적으로 그분

의 소개를 통해 현재 업계에 계신 분과도

대화할 기회를 가짐. 이를 통해 XX에 대

해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이 조금이나마 해

결되고,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음

(사례 18)”

둘째,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였던’

학생도 많았다. 다양한 학과 수업뿐 아니라

관심있는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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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특성과 맞는지를 탐색했던 것으로 보인

다. 또는 자신이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

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거나 다전공 형태로

다른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직접 수업을 들어보며 해당 단과대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음. XX대학과 XX대학의 분위기는

건물의 연식, 사람들의 외모나 그 분위기

에서도 꽤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

당시 꽤 유치한 생각이지만 나도 여기에

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

각이 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사례 25)”

셋째,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공변경을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

해 탐색하였을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해당 학과

를 다니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질

문과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전공변경을

하려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례 32)“

넷째,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교내

기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탐색’하였다. 특히,

학과사무실이나 행정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

거나, 전공변경을 할 학과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교내 취업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님과 가장 많은 의논을 하였

고, 좀 더 확실한 정보와 충고를 받기 위

해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XX학과와 XX

학과의 비전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

습니다(사례 6)”

이러한 결과를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

생과 없는 학생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전공

변경 과정에서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과 의논하거

나 온라인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교내 행정실이나 연구실 등을 방문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

여 ‘전공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공변경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함께 전공변경 기

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학생 중, 전공재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전

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탐색하고, 전공변경을

실행한 후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의향이 없는 학생들의 전공변경 실행과정(실

행 동기, 실행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공

재변경 관련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K대학 학생 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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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경 경험이 있는 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CQR-M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3명 학

생 중에서 이미 전공변경을 실행한 후, 전공

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은 11명이었고, 의향

이 없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연구문제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공재변경 희망 학생들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

전공변경을 이미 실행한 학생 중에 전공재

변경을 희망하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

유는 크게 2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새로운 기회 추구’였다. 즉, 새로운 기

회를 갖고자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는 것이

었다. 비록 한번 전공변경을 했지만, 다시 전

공변경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영역은 다시 ‘희망 진로분

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다른

계열에 새로운 관심이 생김’ 이라는 2개의 범

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

는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취

업하고자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

다. 즉, 다시 전공변경을 하게 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다

음으로, 전공변경 후에 다른 계열에 관심이

생겨서 전공재변경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

생도 많았다. 전공변경 후에 새로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자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음

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공재변경에 대

한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의 두 번째 영역은

‘기존 선택에 대한 불만’이었다. 즉, 전공변경

을 실행하면서 했던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지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두 번째 영역은 ‘전공변경 시, 충

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이

라는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우선,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전공변경을 실행한 것에 대

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다시 전공변경을 해서

이러한 후회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다. 다음으로, 현적학과

에 대한 기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 다시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전

공변경을 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수님 등에 대

해서 기대를 한 것이 있었지만, 전공변경 후

에 경험해 보니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공재변경 의향을

가진 학생들이 전공재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

유는 크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만회하고

자 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특성과 더 잘 맞는 전공(개인특성-전공 일치

요인), 희망진로에 더 도움되는 전공(진로/취업

도움 요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 전공으로의

재변경을 희망하거나 막상 전공변경을 하고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불일치하여 실망

하고(기대-현실 일치 요인) 보다 충분한 정보

탐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사결정

오류 요인)로 전공재변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전공재변경 이유를 1차 전공변경5)

4) ( )안의 요인명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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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1차 전공

변경을 실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

공변경 실행이유를 살펴본 연구(강혜영, 이동

혁, 2020)에서도 전적학과를 떠나고 싶었던 이

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가 ‘나의 특성

(흥미, 적성)과 맞지 않음(39.4%)’ ‘성공적인 진

로성취의 어려움이 예상됨(36.4%)’ ‘전적학과

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음

(33.3%)’ ‘입학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

과가 아니었음(24.2%) 등이었다. 결국, 학생들

이 1차 전공변경이나 전공재변경을 원하는 주

요 이유는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가 하는 ‘개

인특성-전공 일치’요인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가 하는 ‘진로/취업 도움’ 요인, 기대와 현실

간 격차와 관련된 ‘기대-현실 일치’ 요인, 그

리고 원하는 학과가 아님에도 선택했던 ‘의사

결정 오류’ 요인 등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가 하는 ‘개인특성-전

공 일치’ 요인은 외국 대학생들의 전공변경

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도 중요하게 지적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업성취’와 ‘흥미-전공

일치’가 전공 유지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인임을 보여준 연구(Allen & Robbins, 2008)

그리고 전공변경 희망 이유를 살펴본 결과 ‘흥

미의 변화’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임을 지적한

연구(Gordon & Steele, 1992)에서도 개인특성과

전공일치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에 따른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비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에 1차 전공변경 실행 과정의 차이를 살펴

5) 1차 전공변경이란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전공

변경한 경우를 말함.

봄으로써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

기 위해서 전공변경 실행 동기와 전공변경 실

행 방식의 2개 영역에서 도출된 범주를 비교

해 보았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자 하였는데, 하나는 두 집단 간 다르게 도출

된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범주의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집단 간 동일하게 나타난 범

주이지만 범주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범주비율의 차이’이다.

1차 전공변경 실행동기 비교를 통한 전공재

변경 관련 요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의 전공변경 실행동기의 범

주과 범주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범주를 비교해보았을 때 차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적학과의 수업내용

이 어려움’이나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

의 동기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

게서만 나타났다. 이는 전공재변경을 하게 되

는 주요 요인으로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

움과 같은 ‘학업능력 요인’이 중요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학업요인은 크게 보면 수업내용

에 관심 있고 재미를 느끼는가 하는 ‘흥미요

인’과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가 하는 ‘능력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Allen & Robbins, 2008), 전공재변경 요인으로

학업 능력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시

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적학과에서 불편

함을 느낌’의 동기 역시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

변경을 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인간관계 및 분

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에 적응하려

는 적극적인 대처행동보다는 다른 전공으로

가려는 소극적인 회피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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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한다. 전공변경을

한 학생(자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자

주하지는 않은 학생) 간에 자기효능감의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번 이상 전공변경

을 한 학생들이 3번 이하로 전공변경 한 학

생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는

Cunningham과 Smothers(2010)의 연구결과를 고

려해볼 때 전공변경을 자주 하는 학생들의 특

성과 전공변경 행동의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둘째, 두 집단 간 범주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주

된 동기는 ‘전적학과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고

현적학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김’과 ‘입학

당시부터 전적학과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

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재변경 의향

여부와 상관없이 1차로 전공을 변경하였던 학

생들은 입학했던 학과가 자신이 원하는 학과

가 아니었거나, 새로운 학과에 관심이 생기면

서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없

는 학생 사이에 전공변경을 실행하게 된 동기

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발견되었다. 앞

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적학과의 수업내용

이 어려움’과 ‘전적학과에서 불편함을 느낌’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에게서

만 보고되는 범주였으며, ‘희망진로와 취업준

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범주는 전공

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는 범주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

생들의 전공변경 동기는 회피(avoidance)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

는 학생들의 전공변경 동기는 접근(approach)동

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접근동기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

자 하는 욕구로부터 생성되는 동기이고, 회피

동기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생성되는 동기이다

(Elliot, 1999).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

생들은 긍정적 결과인 희망하는 진로와 취업

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공변경을 실행하였다면

(접근동기),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부정적 상태인 수업내용의 어려움과 학과에서

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공변경

을 실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전공변경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피동기가 아닌 접

근동기를 가지고 전공변경이 실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재

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에 비하여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전공변경을 실행과정에

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적학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현실

이 일치하지 않음’ 범주는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보고되었다. 이러한 범

주가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보고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범주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전공재변경 의

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과에 대해서 특별

히 기대하는 바조차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전적학

과가 입학당시부터 원하던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하는 바 없이 전적학과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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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 실행 방식 비교를 통한 전공재변

경 관련 요인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과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의 전공변경 실행방식의 범

주과 범주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범주를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공재변경 의

향이 있는 학생에게서만 나타난 범주는 ‘전공

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함’이었고, 전

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에게서만 나타난

범주는 ‘교내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이었

다. 전공변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전공변경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이

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조

건을 충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

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학과사무실, 연구

실, 교내 취창업지원센터 등 교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 것은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학생들에 비해 적극적

으로 정보탐색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학생들

은 다양한 교내기관을 통한 정보탐색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전공재변경을

희망하는 11명의 전공재변경 의향 이유를 분

석한 결과 ‘전공변경 시, 충분한 탐색이 이루

어지지 않음’의 범주가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전공재변경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기 자신, 진로, 전공 등에

대한 정보탐색의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두 집단 간 범주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공재변경

의향 있는 학생들이 1차 전공변경을 실행한

방식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는 ‘타인과

의논함(36.8%)’,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31.6%)’,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함(21.1%)

등 이었고,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 전공

재변경 의향 없는 학생들에게서도 주요한 범

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과 같은 ‘정적인 실행방식’은 전공

재변경 의향 있는 집단에서 다소 높았고(의향

있음: 31.6%/ 의향 없음: 25.0%), 반면, 타전공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것과 같은 ‘동적인

실행방식’은 전공재변경 의향 없는 집단에서

다소 높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의향있음:

21.1%/의향 없음: 25.0%). 전공재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은 전공재변경 의향이 있는 학생

들에 비하여 전공변경을 실행할 때 보다 적극

적으로 정보를 탐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른 사람과 의논할 때도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의논을 하였으며, 교내 행정부서나 연구실 방

문 등을 통해서도 전공변경에 대한 정보를 탐

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방식으로

두 집단 모두 정보를 탐색해 왔지만, 전공재

변경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

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전공재변경 의향에 ‘적극적인

정보탐색’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결

과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전공

재변경 의향 이유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자신의 특성과 더 잘 맞는 전공을 찾아가려

는 ‘개인특성-전공 일치’ 요인, 희망진로에 더

도움되는 전공으로 변경하려는 ‘진로/취업 도

움’ 요인, 자신의 기대와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려는 ‘기대-현실 일

치’ 요인,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움과 같은

‘학업능력’ 요인,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탐색

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탐색 부족’ 요인

등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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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할 때,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학생 개인이 준비할 사항과 대학의

지원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겠

다. 첫째, 학생 개인의 준비사항이다. 전공변

경을 고려하는 학생은 자기자신의 특성과 전

공의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 워

크넷, 커리어넷,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 뿐 아니라 가족, 학과동기 및 선배,

교수, 관심 진로분야 종사자, 상담자 등 다양

한 타인과의 의논, 그리고 학과사무실, 학사팀

에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관을 돌아보는 것, 교내 취․창업센터를 통

해 해당 전공의 취업분야와 직무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얻는 것, 관심 전공의 교과목을

미리 수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

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보다 깊

이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전공변경을 할 때 보다 만족한

전공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 정보탐색이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도 필

요할 것이다.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관심 전공에 대한 정보를 구

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전공변경을 위한

상담 기간’을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학과 교

수, 상담센터 및 취․창업센터 상담자, 학사담

당직원 등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또한 타 전공생이 관심을 가질

때 기초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표시해두

어 전공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타 전공 교

과목 수강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 전공변경한

학생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공

변경을 고려중인 학생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

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전공변경이 대학생활

적응과 졸업 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전공변경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1차

전공변경 후, 전공재변경과 관련된 요인이 무

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학생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와 대학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제 전

공변경 및 재변경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실제 전공변경을 실행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전공재변경 관련 요인을 살펴

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전공변경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

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이 제한되어 있어 있다는 한

계를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인 전공변경 실행

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더구

나 1차로 전공을 변경하고 전공재변경을 고려

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1차로 전공변경한 학생들에게 전

공재변경 관련 질문을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

석하여 본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연구방법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아울

러 대학생의 전공변경은 대학 내 전과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편입을 통한 전공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도 차츰 전공변

경의 횟수, 시기, 제한 조건 등을 완화하고 학

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사제도

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학생들이

현 전공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회피적인 방안

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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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준비하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만족한 전공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본 연구

가 작은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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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Study on College Major Changing Experiences of

the Students Who Transferred to Another Major*

Hye-Young Kang Donghyuc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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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d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was to identify the reasons why college students who

already changed majors wanted to do so again. The second purpose wa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ing majors among college students who had already changed majors once. In this study,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33 college students who changed majors one time. Among them, 11 students

were interested in changing majors again while the remaining 22 were not.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ere three major findings. The first

finding was that students who intended to change majors again did so to find new opportunities for their

futures and out of dissatisfaction with their second major. The second finding was that students who

intended to change majors again had initially changed majors due to difficulties and discomforts that they

had with their first major. However, this avoidance motivation was not observed in students who were

not interested in changing majors again. The third result was that students who did not intend to change

majors again searched more for career-related information while changing their majors initially than those

who did. This paper presents these results ’ implications for college students, career counselors, and college

administrator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hange of College Major, Second Change of College Majo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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